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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전문

현행헌법
전문

1949년 지정

4대 국경일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개천절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시작

삼일절 ; 독립선언일

대한민국 건립의

계기

(참고) 미국독립기념일

= 13주대표의‘독립선언일’

제헌절

공식 헌법

제정

광복절

영토와 인민을

회복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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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제1회 기념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날, 이 곳 한인 사회는 온통 명절 기분으로 맞았다. 

집집마다 국기를 단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이는 중국인 집 2층을 빌려 두 개의 국기를 교차하여

걸었다. 기념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소학생 몇이 탄 인력거 위에 태극기가 좌우로 날리는 것이 볼

만했다. 웬 일본 여자 셋이 마주 오다가 앞뒤에서 태극기를 두르고 이것 보라는 듯이 떠드는 것을

만나 기색 좋지 못한 얼굴로 비실비실 달아나는 것은 더욱 볼만했다.” (독립신문. 1920.3.4.)

“내가 나라를 떠나온 지 7년 간 미국 독립기념일이나 중국 혁명기념일을 당하여 남의 즐거운 경축에

참석할 때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우리도 지금은 10년 간 못 보던 저 국기를 다시 달고, 10년 간

못 부르던 저 애국가를 다시 부르게 되었습니다....한 번 올라간 저 국기가 다시는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오.” (여운형)

“이 날은 가장 신성한 날이요,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생일이오. 이 날은 한 두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요

이천만이 만들었고, 소리로만 만든 것이 아니요 순결한 남녀의 피로 만든 날이오.” (안창호)

"3월 1일, 우리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선언한 3월 1일. 이천만 대한인은 가는 곳 마다 있는 곳 마

다 천년 후 만년 후까지 자자손손 열성과 환희로 지켜 축하할 3월 1일.“

1920년 제1회 ‘독립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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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제1회 ‘독립기념일’

“상해에 있는 대한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 날을 지켰는가? 오전 6시부터 상해 시내 한인의 가정에는

부활한 태극기가 날기 시작했다. 상해시내에 이렇게 대한의 국기가 날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에

비로소 세계 각국인이 모여 사는 상해 한복판에서 “우리는 대한인이다” 하는 표시를 보였다. 매주

일요일과 각국 경축일에 영국 프랑스 미국의 국기가 집집마다 날릴 때에 우리는 얼마나 그를

부러워했던고. 동포들은, 아이들까지도, 며칠 전부터 이 신성한 국경일의 준비를 하여 어제에 이르러

아주 명절 기분이 되었었다. 한 치도 회복하지 못한 옛 강토, 지금 옥중에 계신 형제와 자매를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듯하지만, 천만대에 기념할 우리 민족의 부활일인 오늘 하루를 무한히 기쁘게 축하하자. 

놀자.”

“이곳 수삼 농촌에서는 성대한 독립선언 기념 축하식을 거행하였습니다.…공중에 높이 솟은 태극기가

화풍에 날리아 편편(翩翩)하는 기상은 태평성대를 말하는 것 같더이다. 이때 마침 국민개병호(國民皆兵

號)(46호))가 내도(來到)하였으므로 이를 회중(會中)에 낭독할새 군적(軍籍)에 들라는 구절에 이르러서는

혼신열혈(渾身熱血)에 찬 청중은 전기를 통한 듯이 일시에 부르르 떨며 흑흑 느끼는 소리와 함게 피

섞인 눈물을 떨어뜨리더이다. …”군적의 사명을 가진 사자(使者)여! 오시요, 어서 급히 오시오, 너도

나도 우리 군적에 착명(着名)하겟소, 조국이 부르시는 이날에 이 몸을 바침니다,”…그러고 대한민국

만세, 민국 정부 만세를 목이 터지도록 불렀습니다….” (독립신문 19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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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삼일절’

“음울(陰鬱)한 고소(古巢)로부터 활발히 기래(起來)하야 춘만(春滿)한 대계(大界)로 광명히 맥진(驀進)하

자고 우렁차게 외치던 이 3월 1일. 죽었던 국가가 부활하고 죽었던 민족이 중생(重生)하노라는 웅장한

규호(叫號)가 칠만리 전구(全球)를 진동하던 이 3월 1일. 이날을 물들이기 위하여 성결한 피를 흘리고 이

날을 축(祝)하기 위하여 번제(燔祭)의 살을 태운 이 3월 1일....날 새기를 고대하던 상해 재류 각 동포의

문호(門戶)에는 오전 6시부터 광휘찬란한 태극기가 날기 시작하였다. 우리 한인이 그 중 많이 거주하는

법계(法界) 하비로(霞飛路) 일대는 물론이오 왜노(倭奴)와 그 중 많이 인접(隣接)하여 사는 창여리(昌餘里)

에는 태극기의 발사하는 광채로써 그 계내(界內)를 어리웠었다. 왜(倭)에게 대하여는 우리를 보아라 하

는 듯하고 다른 외국 사람에게 대하여는 우리는 이족(異族)의 겸제(嵌制)를 받지 않을 대한인이다라고

자랑하였다.” (독립신문 1921. 3. 5.)

“적경(敵京)에 유학하는 우리 학생 백여 명은 지난 3월 1일 우리 독립선언기념일에 이를 축하하기 위하

야 동일 하오 1시경 히비야 공원 음악당 앞 광장에 집합하여 각각 태극기를 두르며 만세를 부르고 연설

을 하였더라. 적의 경시청과 히비야서에서 이를 탐지하고 곧 달려들어 그들의 해산을 명하였으나 불청

하고 그냥 만세를 불렀으므로 적은 우리 학생 76명을 검거하다. 적은 이를 취조한 결과 동 7시경 63명

은 귀가를 허락하고 국기열(鞠錡烈) 이하 13인은 그냥 검속하여 취조중인데 그 중에는 황귀경(黃貴瓊) 

이하 8명의 여학생이 있었더라.” (독립신문 192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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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3월 1일의 명칭

– 해외 민족운동 진영 ; 독립기념일, 독립선언기념일, 삼일절

– 식민 통치자 ; 기미 소요사태, 만세 소요사건

– 조선 내 대중 ; 만세운동, 만세사건

삼일운동의 헌정사적 의의

– 제헌헌법에서 ‘대한민국은 기미삼일운동으로 건립’되었음을 ‘선언’했으며, 

이 ‘선언’의 정신은 현행 헌법에도 승계

– 제헌국회는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주체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판단. 

– 민족이 하나가 되어 일제의 탄압에 맞서 싸워 독립을 이뤄냈다는 인식을 삼일운동의

정신 및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의 계승을 통해 드러내고자 함.

– 삼일절을 ‘건국절’로 명기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3월 1일에 결정된 것이

아닌데다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민족답게 개천절과 삼일절, 두 개의

건국절을 가졌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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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령 연해주에서는 3월 17일 전로한족회중앙총회를 대한국민의회로 개편하고

임시정부 수립.

– 1917년 대동단결선언을 통해 임시정부 수립을 제창한 바 있던 중국 상해의

독립운동가들은 대표를 선임하여 4월 10일 임시의정원회의를 개최, 다음날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13일 공표.

– 서울에서는 4월 23일 서린동 봉춘관 – 현 청계광장 북변 – 에서 국민대표대회를 열어

임시정부를 선포. 국민대표대회는 4월 2일 인천 만국공원에서 열린 13도 대표자대회의

결의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당시의 엄혹한 상황에서는 누구도 이 대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려웠음. 게다가 이 대회의 임시정부 선포문은 UP통신 보도로 전 세계에

알려짐.

– 연해주와 상해에서 각각 임시정부를 수립했던 독립운동가들은 국민대표대회가 선포한

임시정부, 즉 한성정부를 정통으로 승인하고 위치는 상해에 두기로 결정. 

삼일운동으로 독립을 선언한 만큼, 주권을 위임 받은 정부와
의회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 대두

국내외 여러 곳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정부 수립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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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9월 6일 상해에서 수립된 통합 임시정부는

상해의 독립운동가들이 이전에 만들었던 임시정부가 아니라

서울의 국민대표대회가 선포한 한성정부. 

– ‘임시정부’라 한 것은 이천만 민족의 총의로 독립을 선언했으나 영토와 대다수 인민이

적 치하에 있는 형편에서 자유로운 선거에 기초한 의회와 정부를 수립할 수 없었기 때문. 

– 정부와 의회는 ‘임시’였어도 국가는 ‘임시’가 아니었음. 

–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한 것은 서울에서 선포되고 상해에서 실현된 한성정부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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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 국민이 이념, 계층, 지역, 종교 등으로 분열된 현실에서 ‘통합적 성착’의 계기 부여.

–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세계정세를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화, 확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민족자결, 호혜평등, 정의와 인도주의의 정신

기미독립선언서를 관통하는 정신은

– 당대 한국인의 시대정신이자 세계평화와 보편적 인권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핵심 가치’.

‘한민족’을 통합한 최초, 최대의 역사적 사건

삼일운동은 성별, 종교, 출신지역, 재산의 다과, 학력 등을 따지지 않고
전 민족이 하나가 되어 벌인 ‘거족적(擧族的)’ 운동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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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통치기 한국인이 합법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곳은 학교와 종교시설뿐이었기에, 

학생과 종교단체 중심으로 준비 과정 진행.

삼일운동 준비 개요

1918 1월 하순

1919 1월 상순

1.20.

1.28.

2.11.

2.12.

2.20.

2.21.

2.22.

2.24.

권동진, 오세창 등 천도교계에서 독립 선언 논의 시작

동경 유학 중이던 송계백이 중앙학교 교사 현상윤을 방문, 

2.8. 독립선언 계획 전달

천도교주 손병희, 교단의 독립운동에 동의

기독교계 학생들의 ‘학생청년단’, 관수동 회의에서 청년 주도의 독립선언에 합의

장로교인 이승훈과 천도교 간부들 회합. 독립운동 합작 합의

세브란스의전 구내 이갑성 집에서 전문학교 학생들이 독립선언 계획

박희도 집에서 장로교 감리교 대표들이 모여 개신교계 중심의 독립운동 논의

승동교회에서 ‘전문학교 학생 간부회의’ 개최, 독자적인 운동 계획 수립

최남선이 이승훈을 방문하여 범교파 합동 독립운동 제안

함태영과 이승훈이 최린을 방문하여 ‘비폭력 독립선언’으로 할 것에 합의

기독교와 천도교의 역할 분담 원칙 확정 / 최린과 한용운, 불교계 동참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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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운동 준비 개요 (계속)

2. 25.

2. 27.

2. 28.

정동교회 내 이필주 목사 사택에서 학생 대표 회합. 운동 계획 확정

천도교 운영 보성사 인쇄소에서 독립선언서 21,000매 인쇄

독립선언서 배포

무단통치기 한국인이 합법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곳은 학교와 종교시설뿐이었기에, 

학생과 종교단체 중심으로 준비 과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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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2시 민족대표, 태화관에서 선언식.

–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정재용이 독립선언서 낭독. 시위 군중, 시내 각처로 확산.

삼일운동 전개과정 개요(3월 1일)

– 밤 7시경 도심부 집회 종료. 서울 외곽으로 시위 확산. 

– 종로 – 광교 – 경성부청 앞 – 남대문 – 의주통 –프랑스영사관

– 종로 – 기념비전 - 대한문 앞 – 구리개 – 미국영사관/경복궁

– 종로 – 소공동 – 진고개 – 총독부 방면

“독일영사관에서 회정하여 의주통을 지나…숭례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 진고개 골목으로 돌아섰다….

헌병들이 양편 손에 한 사람씩 손을 잡고 남산 밑에 있는

경무총감부로 연행해 갔다…. 총감부 마당에 꿇어 앉은

사람들도 새 사람이 잡혀올 적마다 마주들 바라보며

만세를 불렀다.” (최은희)

종로

탑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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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운동 전개과정 개요(3월 2일 이후)

서울 거리 전역에서 시위 전개. 학생, 노동자 400여 명 종로경찰서로 행진

고종 국장일

서울 시내 도처에 격문 부착.

1만 명 이상 참여 대규모 시위

- 남대문정거장 – 조선은행 – 종로

- 남대문정거장 – 남대문 - 태평통 - 남대문 – 대한문 – 황금정 1정목 – 종로

보신각 앞에서 유혈사태. 75명 연행.

용산 조선총독부 인쇄소 노동자 시위.

전기회사 차장과 운전수 파업. 동아연초회사 직공 시위.

종로 상가 전면 철시 단행. 

봉래동 노동자 시위.

시내 20여 곳에서 산발적 시위.

용산 철도공장 노동자 파업 시위.

2일

3일

4일

5일

8일

9일

11일

22일

26일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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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직후부터 임시정부 조직 논의 시작.

4.2. 인천 만국공원에서 비밀 회합, 

서울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임시정부 선포 결정

집정관총재 이 승 만

국무총리 이 동 휘

외무총장 박 용 만

내무총장 이 동 녕

재무총장 이 시 영

군무총장 노 백 린

법무총장 신 규 식

학무총장 김 규 식

교통총장 문 창 범

노동총장 안 창 호

참모총장 유 동 열

4.23. 서린동 봉춘관에서 전국 13도 대표 25인 국민대회 개최.

‘국민대회 취지서’, ‘선포문’, ‘임시정부 약법’ 제정.

제1조. 국체는 민주제를 채용함.

제2조. 정체는 대의제를 채용함. 

제3조. 국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세계평화와 행복을 증진함. 

제4조. 임시정부는 일체 내정과 일체 외교의 권한이 유함. 

제5조. 국민은 납세와 병역의 의무가 유함.

제6조. 본 약법은 정식 국회를 소집하여

헙법을 발표할 때까지 적용함.

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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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보신각 앞,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앞에서

임시정부 선포를 알리는 시위

UP 통신을 통해 세계에 알려짐.

9.13. 통합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실현

출처 : 국내 독립운동 · 국가수호 사적지 (독립기념관)

1919. 4. 23.
한성 임시정부
국민대회 취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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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시위운동이 탑골공원에서 시작한 것을 기념.

삼일대로

1966.11.26. 

견지동 7번지 안국동 로터리 ~ 

충무로 2가 구간 지정.

1984.1.7. 

운니동 114-8번지 덕성학원 ~

충무로 2가 60-3번지

세종호텔 구간으로 변경.

2010.4.22.

재동 99-1 안국역 ~

한남동 726-110 한남고가차도

구간으로 변경. 

삼일대로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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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

– 종로구 종로2가 38

– 만세 운동이 시작된 곳

– 원각사 – 연방원 – 한성부 - 민가

– 1899. 3. 공원 조성 개시.

– 1902. 팔각정과 음악당 건립.

탑골공원

천도교
중앙대교당



삼일운동과삼일대로 19

삼
일
대
로

주
변
의

삼
일
운
동

사
적

六

– 종로구 인사동 194

– 능성 구씨가 - 순화궁 – 이완용 저 – 명월관 지점 –

태화여자관 - 태화빌딩

– 3.1. 태화관 별유천지 6호실(태화정)에서 민족대표 선언식.

현 하나로빌딩 뒤 주차장 자리

태화빌딩

천도교
중앙대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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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

– 종로구 종로2가 9

– 기독교계 학생들의 삼일운동 준비 장소.

– 1903. 황성기독교청년회 창립총회

– 1907.5. 착공, 11.14 상량식. 11세이던 황태자가 ‘1907년’이라 씀.

YMCA 회관

천도교
중앙대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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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

– 종로구 인사동137

– 김원벽 등 장로교계 학생들의 삼일운동 준비 장소.

– 1905 한옥을 개조하여 예배당으로 사용. 1912 벽돌 예배당 신축

– 절골예배당, 중앙예배당, 첩실교회

승동교회

천도교
중앙대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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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

– 종로구 경운동 88

– 건립비 일부를 삼일운동 자금으로 전용

– 1919.7. 착공, 1921.2. 준공

천도교 중앙대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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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

– 종로구 계동 1

– 송계백이 현상윤에게 동경

유학생들의 독립선언 계획을

알린 곳.

– 1918 기호학교, 1910 사립

융희학교와 통합, 중앙학교로 개칭. 

1917 현위치로 이전.

중앙고등보통학교 숙직실

천도교
중앙대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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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

– 종로구 수송동 44 수송공원 내.

– 기미독립선언서 인쇄처.

– 3.1 “조선독립신문” 창간호 발행처.

– 1905 내탕금으로 설립되었다가 천도교로 이관.

보성사 터

천도교
중앙대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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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

– 3.1운동 당일 저녁 시위가 있던 곳.

– 학교 밀집 지대

안국동 사거리

천도교
중앙대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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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

– 종로구 가회동 170

– 2.28. 민족대표 상견례 및 독립선언 절차와 장소에 대해

최종 결정한 곳.

손병희 집터

천도교
중앙대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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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

– 종로구 재동 83

– 현상윤, 최남선, 최린, 송진우 4인이 2월 초 3.1운동을 계획한 곳.

– 현 헌법재판소 북쪽 지하주차장 입구

– 1922-1927 이상재 거주.

최린 집터

천도교
중앙대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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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

– 종로구 계동 130

– 1918 김성수가 김사용으로부터 매입, 거주.

– 2월 11일 이승훈과 송진우가 만나 천도교계와 기독교계 합동에 합의한 곳.

김성수 집터

천도교
중앙대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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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

– 종로구 소격동 125

– 2.17. 이승훈, 송진우, 최남선 등이 회합하여

천도교 기독교 연합 운동 방침을 재확인한 곳.

– 현재 도로에 편입

김승희 집터

천도교
중앙대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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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

– 종로구 송현동 34. 덕성여자중학교 내

– 2.24. 천도교의 손병희, 최린이 기독교의 이승훈, 함태영과 만나

운동의 일원화를 확정한 곳.

– 1921-1934 보성전문학교

천도교 중앙총부 터

천도교
중앙대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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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

– 종로구 계동 43

– 불교잡지 ‘유심’ 발행처

– 2.24. 최린이 한용운을 찾아가 불교계의 동참을 협의한 곳.

– 현 만해당

유심사 터

천도교
중앙대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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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

– 종로구 경운동 85

– 보성사 사장 이종일이 독립선언서를 배부한 곳.

이종일 집터
천도교

중앙대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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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

– 종로구 관훈동 155

– “조선독립신문” 제2, 3, 4호 인쇄처

경성서적조합 사무소 터

천도교
중앙대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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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

– 종로구 관수동 144

– 1.27. 서울시내 전문학교 학생 대표단 회합 장소

대관원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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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

– 종로구 안국동 37. 덕성여고 동문 앞마당

– 2월 초순부터 보성상업법률학교 학생 강기덕이

중등학교 학생들을 규합한 곳.

강기덕 숙소 터

천도교
중앙대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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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

– 종로구 관훈동 192-196

– 의친왕 이강 저택.

– 11월 상해로 망명하려다 실패한 의친왕 이강의 저택

사동궁 터

천도교
중앙대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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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

– 중구 필동2가 84-1. 남산골 한옥마을

– 3월 1일 체포된 시위대가 구금됐던 곳.

경무총감부 터
천도교

중앙대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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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

– 중구 예장동 8-145 서울애니메이션 센터 자리

– 3월 1일 일부 시위대가 행진 목표로 삼았던 곳.

조선총독부 터
천도교

중앙대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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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

– 종로구 종로2가 8

– 시위대 구금 장소.

종로경찰서 터

천도교
중앙대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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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삼일운동으로

건립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삼일운동은 정의, 인도주의, 세계평화, 인류평등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응축된 역사적 대사건이다.

삼일운동은 신분 계급 지역 종교 이념 성별 등의 모든

차이를 뛰어넘은 거족적 민족운동이다.

삼일대로는 삼일운동의 발상지이자 중심 무대로서, 

대한민국의 정신을 담은 대표 도로이다.

2019년 삼일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100주년을 맞아

이 도로에서 대한민국의 정신을 되새기는 기념행사를

치름으로써 국민 재통합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삼일운동 대표가로 조성은, 삼일운동 정신을 길이 보전하기

위한 역사적 과업이다.

01  |

02  |

03  |

04  |

05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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